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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주요 국가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다.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

큰 폭으로 줄여야 하고, 동시에 온실가스 흡수량을 크게 증대시켜야 한다. 농업은 탄소흡수원인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원이다. 

탄소 흡수원으로 흙은 기후변화에 대항하기 위한 비밀무기라고까지 하고 있다. 탄소흡수량을 늘리기 위해 토양 내 유기탄소 

축적량을 늘리고, 가능하다면 목질계 농작물 재배면적을 확대해야 한다. 이론적으로는 해마다 토양 내 유기탄소축적량을 

0.4% 증대하게 되면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모두 흡수하여 소화할 수 있다고 한다. 이를 위해 유기물 투입량을 늘리

고 투입된 유기물의 분해를 지연할 수 있는 다양한 토양관리방안이 개발되고 있다. 그러나 토양 내 유기탄소 축적량 증대를 

위해 투입된 유기물이 논토양과 같이 환원상태에서는 지구온난화 유발효과가 이산화탄소에 비해 21-25배 높은 메탄으로 전

환되어 배출되고 있다. 토양 탄소격리를 통해 지구온난화를 완화하기 위해 투입된 유기물이 오히려 지구온난화를 가속화하는 

문제가 발생하고 있다. 전 세계적으로 메탄 배출량의 약 10%가 벼논에서 배출되고 있다. 우리나라 메탄 배출량의 45%가 농업

에서 배출되고 있으며, 이중 60% 이상이 벼를 재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고 있다. 우리나라 농업환경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

줄이기 위해서는 벼논에서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. 다양한 경종학적 방법(물 관리, 경운관리, 품종관리 등)이 개

발되어 보급되고 있으나, 보다 효과적인 메탄 배출량 저감기술개발을 필요로 하고 있다. 최근 들어 전자수용체(electron 

acceptor)를 함유하고 있는 토양개량제를 활용하는 기술과 메탄생성균의 활성을 억제하여 메탄 배출량을 저감하는 기술이 새

롭게 개발되고 있다. 기후변화는 분명 모두에게 엄청난 도전과제를 주고 있지만, 이를 잘 활용하면 우리농업이 다시 하번 성장

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.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현명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. 




